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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HD현대중공업이 자사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(KDDX) 사업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아

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. 사진은 한국형 차기구축함(KDDX) 조감도. (사진=HD현대중공업) 2026.05.08
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승주 기자 = HD현대중공업이 자사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(KDDX) 사업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

공개하지 말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. 

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(부장판사 김미경)는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

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. 

결정문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자료를 이미 한화오션 측에 지난 3월 26일 제공했고, 오는 15일 다시 회수할 예정이다. 재판부

는 이에 따라 자료 공개·제공 금지나 회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.

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(RFP) 배포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3월 24일 가처분

을 신청했다.

기본설계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핵심 기술과 입찰 전략이 경쟁사에 공유되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

HD현대중공업은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.

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"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"며

"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

KDDX 사업은 정부가 2036년까지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.

'개념 설계→기본 설계→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→후속함 건조' 순으로 진행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, 기본 설계는

HD현대중공업이 각각 맡았다.

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쟁해 왔다.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

서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이후 2년 넘게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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